
Copyright ⓒ 1991 by                                                                                    www.chemlocus.co.krCMRI

볼리비아, 외국기업 광산 국유화
외국 소유 광산개발권 취소 발표 … 원주민 생존권 사수 시위로

볼리비아 정부가 외국기업 소유의 광산을 잇따라 국유화했다.

7월11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에 따르면,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7월10

일 캐나다 광산기업 사우스 아메리칸 실버(SAS)가 소유한 남서부 말쿠 코타 지역의 광산개발권을 취소하고

국유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우스 아메리칸 실버는 2014년까지 5000만달러를 투자해 말쿠 코타 지역에서 은광을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소규모로 광물을 캐며 살아가는 원주민들은 사우스 아메리칸 실버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는다며 수개월 전부터

시위를 계속해왔다.

최근에는 사우스 아메리칸 실버의 퇴출을 요구하며 직원들을 인질로 억류한 채 경찰과 대치해왔고, 7월6일

에는 경찰과 원주민 시위대가 충돌해 1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3주 전에도 스위스의 글렌코어(Glencore)가 소유한 콜키리 아연 광산의 개발권을 원주민

광부들의 시위 때문에 취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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